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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크로젠, 염색체 이상 진단칩 개발

뱃속에 있는 아이의 유전질환 감염 여부를 칩 하나로 알아볼 수 있는 <염색체 이상 진단칩> 기술이 국내 

산부인과에서 실용화될 전망이다.

마크로젠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<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 진단용 BAC칩>과 후속 

개발된 미세결실 스크리닝용 DNA칩을 이용한 질환 진단 서비스를 2월15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. 

BAC 진단칩은 2001년 마크로젠이 한국인 게놈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약 10만개의 DNA 조각(BAC 클론) 

중 염색체상의 특정부위를 대표하는 DNA 조각을 슬라이드 위에 고밀도로 집적시켜 특정 염색체의 수적, 구조

적 변화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.

식품의약안전청은 진단칩을 다운증후군, 에드워드증후군, 파타우증후군, 터너증후군, 클라인펠터증후군 등 염

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5가지 유전질환의 조기 진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.

서비스는 검사받고자 하는 사람의 검체에서 DNA 추출해 표지화 과정을 거친 후  BAC칩과 반응시켜 스캐

닝 장비로 염색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, 우선 마크로젠의 자회사인 엠지메드와 유전질

환 진단 서비스 협약을 맺은 함춘여성크리닉과 차병원 등에서 받을 수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

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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